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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라는 용어를 남용하지 맙시다.  18-07-02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한 차별은 지불하는 대가에 의해서만  감수되어야 합니다.  저는 연말에 공연된 성탄절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로스 안젤레스 심포니와,  장소를 대여해준 카톨릭 성당의 합창단이 협연을 하고 한인 지휘자가  인도하는 좋은 음악회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참석을 하여 문화적으로 약간 매말라가던 제 정서를 흠뻑 적시고 돌아온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를 걸고 그 음악회에 참관을 했습니다.  지휘자는 저도 만나 본적이 있는 실력가인지라 음악회는 좋았습니다. 더욱이나 저 같은 아마춰 관객에게는 음률이나 독창, 합창, 교향악단 전원의 공연은 훌륭했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눈에 띠었습니다. 앞 좌석 앞에 빨간 글자로 “VIP”라는 사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입장권의 액수에 의해서 A석, B석, C 석이 구분되어 있는데 무슨 또 하나의 차별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어려었습니다.  VIP라는 용어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Very Important Persons”의 약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한국의 총영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로스 안젤레스의 시장의 인삿말이 사진과 함께 여러 페에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의 아무도 그 음악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까? 하는 긍금증이  저의 추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런 매우 중요한 인사들이 누구에게 중요하다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회나 비행기를 탈 때 비싼 죄석을 구매한 사람이면 그 액수에 적절한 등급의 좌석에 앉게 됩니다. 그런 특대에 관해서 싼 좌석을 구매한 사람들이 불평할 이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석을 구매한 것과는 무관할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인사들”이라는 용어가 저의 기분을 상하게 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음악회나 어떤 사업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다 중요한 인사들입니다. 그중의 일부를 골라서 특별히 중요한 인사라고 차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시사를 한 것입니다. 비싼 좌석을 구매한 사람들을 A,B,C로 구분을 했으면 고만이지 왜 VIP 라는 특대층을 만들야 한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한인 타운의 한 식당에서 “특히 중요한 손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용어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소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싱튼 디시 (Washington D.C.)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디에고 (San Diego)로 향하던 비행기이었습니다. 그 항공기는 텍사스주의 휴스톤 (Houston)을 거쳐 가는 비행기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이코노미 칸에 당시의 린든 죤슨 대통령의 영부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공무가 아니고 개인 용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대통령의 영부인도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그런 영부인도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하면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가야  하고 이코노미 칸의음식을 잡수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중요한 인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항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한 사람의 고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항공사업 관행에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한국국적 항공기는 서비스나 기내음식이나 승무원들의 용모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라고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불평이 있습니다. 10여 시간을 좁은 좌석에 앉아 여행을 하다보면 그런 죄석을 구매했으니까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에서 내릴 때는 일등칸 손님과 프레스티지 손님이 먼저 내리도록 승무원들이 이코노미 칸의 손님들을 양팔로 막고 서있는 모습이 기분을 약간 상하게 합니다.   비싼 가격의 죄석에 앉아 온 손님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출구를 반으로 나누는 줄을 치든지 해서 모든 승객들이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릴 때 까지 승객들을 양팔을 벌려 막는 관행을 칭찬할 승객은 안계실 것입니다. 유독 한국국적 항공사만이 항공기 출구에서 그런 차별을 합니다. 그런 차별을 받기 싫으면 고급 좌석을 구매하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발 항공기에서 내릴 때 만은 다 중요한 고객으로 취급해줄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VIP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보통 고객은 중요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행위는 배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다. 끝
